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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퇴행에 맞서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동환 목사 정직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기각에 부쳐-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어제(4월 25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2년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의 2024. 8. 21 각하 결정에 대한 이동환 

목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1심에서 가정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감리회의 정직 2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것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교회의 ‘혐오’라는 폭거에 결국 제동을 걸지 못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이동환 목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항소심은 ‘정직2년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현존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교회의 판단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하자였던 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실상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교리와 장정상 2개월 

내에 마쳐야 하는 총회재판이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이동환 목사는 마땅히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정직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교회재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격심사위원회의 고발권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지 방법의 문제라며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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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판단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이루어졌다. 성적지향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명백히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규정인 교리와장정 제3조 제8항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율성’을 이유로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묻고싶다. 종교의 자유라는 좋은 

허울에 숨어, 사법부로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닌가. 나아가 

독소조항에 대한 판단을 저버림으로서 교회의 혐오와 차별을 더욱 조장한 것은 아닌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연대와 환대를 실천한 이동환 목사가 받은 큰 고통에 응답하는, 

그만큼의 용기도 사법부에게 없는 것인가.  

 

현재 이동환 목사뿐만 아니라 2024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4명의 목사가 같은 범과로 

출교되어 총회재판 진행 중에 있다. 모든 재판의 절차가 엉망이었으며, 고발인 측은 

‘퀴어문화축제는 음란하고 더러운 축제’라는 등 현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지난 12. 3. 내란 사태 이후 보수개신교  집단에 의해 추동된 극우세력 

폭동에서 알 수 있듯, 교회 내 성소수자 차별은 이제 내부의 문제를 넘어 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더욱 아쉽고, 또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2014년경 신촌 퀴어문화축제에서 3명의 목회자가 축복기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10여년이 

지난 작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는 30여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축복기도를 거행하였다. 

10여년간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그리고 이 변화와 전진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설령 교회의, 사법부의, 극우혐오세력의 방해와 퇴행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 소수자가 평등한 인격체로서 함께 공존할 수있다면, 그러한 

혐오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겨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좌절하지는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결국엔 사랑이 이긴다는 진리 아래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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